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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L I V 골프 남아공 대회 3 R 공동 24위…안병훈 공동 3 0위   

등록 2026.03.22 10:24:49

[포트러시=AP/뉴시스] LIV 골프 코리안 골프클럽(GC)의 송영한. 사진은 지난해 7월 디오픈 당시. 2025.07.16.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송영한이 LIV 골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총상금 30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24위에 올랐

다.

송영한은 22일(한국 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인근 미드랜드의 더 클럽 앳 스테인시티(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

디 5개를 쳐 5언더파 66타를 적었다.

이로써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02타가 된 그는 전날 공동 27위에서 24위로 세 계단 상승했다.

안병훈은 이날 버디 5개, 보기 2개로 3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3타가 됐다.

전날 공동 19위였던 안병훈은 공동 30위로 내려갔다.

김민규는 3라운드 합계 5오버파 218타로 57명의 출전 선수 중 최하위에 그쳤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미국)은 56위(이븐파 213타)다.

캐나다 교포 선수 이태훈은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3타로 안병훈 등과 공동 30위에 자리했다.



대회 단독 선두는 직전 싱가포르 대회에서 연장 끝에 이태훈을 꺾고 우승한 브라이슨 디섐보(미국)가 올랐다.

디섐보는 이날 이글 2개, 버디 3개로 7언더파 64타를 기록, 3라운드 합계 21언더파 192타를 적었다.

2위는 19언더파 194타인 브랜던 그레이스(남아공), 공동 3위는 욘 람(스페인), 아브라암 안세르(멕시코)가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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